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에 ‘특성화농업지구’ 도입
2025년 11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촌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특

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함. 이로써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7개에서 8개로 확대됨.

-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농촌을 포함하는 139개 시·군

은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

여 지구 내에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이번에 신설한 특성화농업지구는 논 타작물 등 특화작물 또는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을 통해 농산물

을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로 계획·관리하여 맞춤 생산하도록 지정하는 지구임. 이 지구는 친환경농업단지, 

논 타작물 재배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또는 공동영농단지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함.

농식품부는 특성화농업지구에 재배단지 조성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집중하고, 인접 농촌특화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와의 연계 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

한편, 지난 2025년 3월 30일 전북 순창군과 전남 신안군이 농촌특화지구 1차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9

월 21일에는 강원 횡성군과 전북 장수군이 추가로 선정됨.

- 전북 순창군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 및 인근에 임산물 중심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계획

- 전북 신안군은 유채밭을 활용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인근에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 계획

- 강원 횡성군은 찐빵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및 ‘농촌마을보호지구’ 조성 예정

- 전북 장수군은 스마트 ‘축산지구’ 및 지역 특산품 중심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육성 계획

❙농촌특화지구 유형❙
유형 개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주민 등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의 입지를 촉진하는 등 정주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농촌산업지구
농촌지역 내 공장, 창고, 제조업소 등 산업시설의 이전ㆍ집적화를 유도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축산지구
가축사육 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함으로써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생산ㆍ제조ㆍ가공시설 및 사무 공간 등 서비스 시설을 집약할 
필요가 있는 지구

재생에너지지구
에너지원의 환경친화적 전환 등 탄소중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경관농업지구 동종ㆍ유사 작물의 집단화 등 경관형성을 통하여 농촌관광자원 등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

농업유산지구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촌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거나 관리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신설) 특성화농업지구
(성격) 논 타작물 등 특화작물 또는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을 통한 농산물을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로 계획·관리하여 맞춤 생산하도록 지정하는 지구
(기대효과) 지역특화작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소비와의 연계를 강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5.11.03), (’25.09.21), (‘25.03.30),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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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동향

미국 제조업 업황 8개월째 위축❙ 2025-11-03 미국 공급관리협회

Ÿ 2025년 11월 3일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10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를 발표함.

- 10월 제조업 PMI는 48.7로 전월(49.1) 대비 0.4p 하락, 8개월 연속 수축 국면을 이어감.

*PMI는 구매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선행지표임. 50을 기준점으로 50 초

과는 경기 확장, 50 미만은 경기 위축을 의미함.

Ÿ 생산(Production)지수는 48.2로 전월 대비 2.8p 하락하며 확장에서 위축으로 전환

Ÿ 고용(Employment)지수는 46.0으로 전월 대비 0.7p 상승하였으나 9개월 연속 위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응답 

기업의 67%는 신규 채용보다 인력 감축 및 충원 보류를 선택함.

Ÿ 신규주문(New Orders)지수는 49.4로 전월 대비 0.5p 상승하며, 두 달 연속 위축 국면에 있으나 위축 정도는 

완화 

Ÿ 신규수출주문(New Export Orders)지수는 44.5로 전월 대비 1.5p 상승

Ÿ 투입가격(Prices)지수는 58.0으로 전월 대비 3.9p 하락함. 13개월 연속 50을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상승 정도는 완화됨.

Ÿ 업종별로 1차금속, 식음료·담배, 수송장비, 플라스틱·고무, 금속가공, 비금속광물 등 6개 산업은 확장세를 보인 

반면, 기계, 화학, 전자, 전기장비, 석유·석탄제품 등 12개 산업은 수축 지속

Ÿ 제조업 부문은 생산·고용 둔화, 수출 부진, 재고 축소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주문지수 상승은 단기 수요 회

복 가능성을 시사함.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완화되었으나 공급망 제약과 미·중 통상 불확실성 등 대외 변수가 여

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24년 1월~2025년 10월 미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



주간브리프 WEEKLY ISSUE BRIEF 

3

국내 경제 동향

10월 소비자물가 2.4% 상승❙2025-11-04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Ÿ 2025년 11월 4일 국가데이터처는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하였다고 발표함.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폭이 확대

- 지난 9월(2.1%)보다 0.3%p 상승(주간브리프 Vol. 38)

-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전년 동월 대비 2.2%, 전월 대비 0.4% 각각 상승

- 생활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5%, 전월 대비 변동 없음.

Ÿ 품목별로는 공업제품(2.3%), 서비스(2.5%), 농축수산물(3.1%), 전기·가스·수도(0.4%) 등 모든 부문에서 물가 

상승*이 관찰됨.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 (농축수산물) 채소류 가격 하락(전년 동월 대비 –14.1%)에도 불구하고, 쌀(21.3%) 사과(21.6%) 등이 상승하며 농산물 물

가는 1.1% 상승함. 축산물과 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3%, 5.9% 상승하면서, 전체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상승폭에 

영향을 미침.

- (공업제품)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함.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

- (개인서비스) 외식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하였으며,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

Ÿ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하락과 여행서비스 가격 둔화 전망을 고려할 때, 연말~연초에는 물가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

상함. 단, 환율과 유가 변동성이 여전히 높아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11월 경제전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물가 경로를 제시할 예정임.

❙ 2024~2025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13&act=view&list_no=439120&tag=&nPage=1&ref_bid=203,204,205,206,207,210,211,11109,11113,11814,213,215,214,11860,11695,216,218,219,220,10820,11815,11895,11816,208,245,222,223,225,226,227,228,229,230,11321,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502/view.do?nttId=10094406&searchCnd=1&searchKwd=&depth2=200038&depth3=201263&depth=201263&pageUnit=10&pageIndex=1&programType=newsData&menuNo=201265&oldMenuNo=20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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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농정 동향

일본 농림수산성 환경부하 저감 농산물 인증 취득 간소화 ❙2025-10-27 농림수산성

Ÿ 일본 농림수산성은 ‘환경부하 저감 가시화 시스템’과 영농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연계하여 환경부하 저감 농산물 

인증(미에루라벨) 취득 절차를 간소화함.

- 농림수산성은 농업인의 환경부하(온실가스 배출 등) 저감 노력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하 저감 인증(미

에루라벨) 제도를 운영 중임.

- (기존) 농업인이 직접 ‘간이 농산물 온실가스 배출 산정 시트(엑셀)’ 작성 후 농림수산성에 전자우편을 통해 보고하

여 감축 기여율에 따라 인증 등급 획득

- (개편) 영농관리 앱에서 재배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을 자동 산정하고 결과를 ‘환경부하 저감 가

시화 시스템’으로 전송하면, 인증 등급 및 등록번호 자동 부여

- (인증 기준) 감축률에 따라 별 1개(온실가스 배출 5% 감축), 별 2개(온실가스 배출 10% 감축), 별 3개(온실가스 배

출 20% 이상 감축)의 인증 등급 부여

- (대상 품목) 쌀·채소·과일 등 23개 품목

- (기대 효과)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인증 신청 절차의 편의성 제고, 인증 등록번호 취득 절차 등 행정처리 시간 단축

Ÿ 농림수산성은 향후 영농관리 애플리케이션과 연계를 확대하여 농업인의 환경부하 저감 인증 취득의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임.

- ‘환경부하 저감 가시화 시스템’과 연계한 영농관리 애플리케이션은 JA전농의 경영체 지원 시스템으로 애플리케이션에 

‘탈탄소 가시화 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쌀·채소·과일 등 23개 품목 대상 인증 제공

❙일본 ‘환경부하 저감 농산물 인증 취득 간소화’ 주요 참여 주체 및 역할❙
주체 역할

농업 생산자 Ÿ 재배데이터 입력 및 산정결과 활용 (등급·등록번호 즉시 발급)
영농관리 앱 사업자 Ÿ API 연계로 산정 서비스 제공 및 신규 기능 개발

농업연구기구 / WAGRI Ÿ 산정 시스템 운영, 간이 산정 로직 제공, 데이터 검증·갱신
시장·소매 Ÿ 산정 데이터 반영된 농산물 유통

식품 제조기업 Ÿ Scope 3(공급망) 탄소배출 산정 반영
농림수산성 Ÿ 소비자 행동 변화 유도 및 제도 운영

https://www.maff.go.jp/j/press/kanbo/b_kankyo/2510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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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농업·무역·환경 연계 강화 및 지원 구조 개편 촉구 ❙2025-10-30 OECD

Ÿ OECD는 54개국 농업정책을 분석한 2025년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지원 방식 개선과 

무역·환경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2022~2024년 평균 농업지원 규모는 약 8,420억 달러(USD) 수준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증가했으나, 농업생산 대

비 비중은 감소 추세임.

- 생산자지원*이 전체의 약 74%를 차지하며, 이 중 시장가격지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 약 66%로 큰 비

중을 차지함.

*생산자지원(Producer Support Estimate, PSE)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출과 소비자로부터 농민에게 이전

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화폐 가치로 계량화한 포괄적인 지표

**시장가격지지(Market Price Support)는 국내 시장 가격이 국제(국경) 참조 가격보다 높게 형성될 때 발생하

는 소비자 후생 저하를 금전적으로 계산한 지표임. 다만, 기호(preference)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가격 비교

만으로 소비자 후생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환경보호·동물복지·사회적 기준 이행을 조건으로 농가를 지원하는 비중은 약 5% 수준으로 개선 여지가 큼.

- 농업지식 및 혁신 투자(AKIS) 비중은 전체의 22%이지만, 농업생산가치 대비 0.5% 수준으로 2000년(약 1%)의 

절반 이하로 감소함.

Ÿ 생산자지원(PSE)비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2022~2024년 기준, 호주(2.7%), 미국(7%), EU(16.4%), 일본(32%) 등 국가별 농업 정책과 시장 상황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

- 한편, 인도·아르헨티나·베트남에서는 농업인 대상 순부정 지원*(-11~-15%)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2000년 5%에서 2024년 13%로 크게 확대됨.

* 순부정지원(negative support)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농가가 실질적으로 부담을 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지원

금이나 가격 보조보다 가격통제·세금·규제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효과가 더 큰 경우를 말함.

Ÿ 또한 농식품 무역이 생산보다 빠르게 확대되면서 환경규제와 무역 규범의 결합이 강화되는 추세임.

- OECD 회원국 및 신흥국은 온실가스(GHG) 감축 정책 120개를 시행 중이며, 절반 정도는 수출 부문과 연계됨.

- 탄소발자국 측정 도구 114개가 운영되는 등 농업 탄소 평가체계에 대한 국가·민간 차원의 대응이 확대되는 추세임. 

Ÿ OECD는 왜곡형 보조 축소, 혁신 투자 확대, 환경기준 조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함.

- 특히 한국은 높은 생산자 지원 비중을 고려해 환경·사회 성과 중심의 직불제 확대 및 지속가능 농식품 무역전략 마

련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농업 총지원 추이(USD 억 달러, %, 전체 국가)❙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agricultural-policy-monitoring-and-evaluation-2025_a80ac398-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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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업·농정 동향

생활물가·외식물가 안정 및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강화❙2025-11-04, 2025-11-03 관계부처 합동

Ÿ 정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생활물가와 외식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농식품 공급 확대·할인 행사·유

통 혁신 등 민생대책을 추진함.

-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4%, 채소류·가공식품·서비스 가격 중심 상승

- 배추·무 4.7만 톤, 고추·마늘·양파·소금 등 약 5천 톤 공급 확대

- 농축산물 최대 50% 할인행사(500억 원 규모) 및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활용

- 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산지·소비지 물류센터 확충, 스마트양식 도입 등 유통·물류 효율화 추진

- AI 기반 농산물 수급 예측 고도화 및 기후 대응형 공급관리 강화

Ÿ 아울러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대응을 병행함.

- 원재료비·인건비 부담 등 원가 요인 점검 및 합리적 가격정책 협조 요청

- 공정위·식약처 중심의 슈링크플레이션 점검 및 제도 보완 추진(11월 발표 예정)

- 업계는 할당관세 확대, 공공배달앱 활용, 가격·원가 정보 공개체계 개선 건의

Ÿ 정부는 생활물가 전반의 안정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목표로 단기 대응과 구조 개선을 병행 중임.

- 수급 확대·할인 지원과 함께 디지털 기반 수급관리·유통 구조 혁신 추진

- 김장철 품목뿐 아니라 외식·가공식품 등 전 소비 단계 가격·용량 투명성 강화로 시장 질서 확립

❙생활물가·외식물가 정부 주요 대응❙
품목 정부 대응

김장 수급 안정
Ÿ 배추·무 4.7만 톤 공급
Ÿ 고추·마늘·양파·소금 5천 톤 공급

할인 지원
Ÿ 할인예산 500억 원
Ÿ 최대 50% 할인 행사

유통·물류 개선
Ÿ 온라인 수산물 도매시장 확대
Ÿ 산지·소비지 물류센터 확충

디지털 기반 관리
Ÿ AI 기반 수급예측모형 고도화
Ÿ 기후 대응형 공급관리

외식물가 대응
Ÿ 업계 간담회
Ÿ 가격·원가 정보 공개 협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Ÿ 공정위·식약처 점검 및 제도 보완(11월 발표 예정)

https://tinyurl.com/ye28y929
https://tinyurl.com/mw2c523a

